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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G 놓고 소버린과 표대결!
8500억원 출자전환 2차 이사회 개최 예정 … 우호지분 40% 확보

SK그룹은 SK글로벌에 대한 SK의 8500억원 출자전환 필요성에 대해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을 설

득하겠지만 무산되면 소버린과의 표 대결도 준비하고 있다고 8월3일 밝혔다. 

SK그룹은 SK가 매출채권 출자전환 등으로 SK글로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SK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소버린에게 적극 설득하겠지만 소버린이 납득하지 않고 임시주총을 소집을 통한 경영진 교체를 시도한다

면 표대결을 벌여 이기겠다고 발표했다. 

SK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 자사주,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합치면 SK 우호지분이 40%쯤 돼 완전히 낙관

할 수는 없지만 표대결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부적인 대비책도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다.

SK그룹 관계자의 발언은 최근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최고운영책임자(COO)가 SK 이사들에 대한 소송 가능

성을 경고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8월1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피터 COO가 SK글로벌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결

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6개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6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SK 

이사들이 정상화 방안을 진행시킨다면 자신들을 소송에 노출시키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소버린의 국내 투자자문사인 라자드 아시아는 SK가 2차 이사회를 열어 8500억원 출자전환을 최

종결의하면 소액주주연합회 등 다른 주주들과 연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통한 경영진 교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는 1999년 국제적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의 유상증자안에 반대해 임시주총 소집

을 통한 손길승 회장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표대결을 벌여 이긴 경험이 있어 외국계 투자펀드에 국내 1위의 정

유기업을 넘겨줄 수는 없는 만큼 표대결시의 상황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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